
“문체부의 고교생 카툰 엄중 조치는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 
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문체부의 고교생 카툰 ‘윤석열차’ 수상 경위 조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문체부, 25년간 진행된 부천국제만화축제 후원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신속 조사, 피해자 구제조치, 책임자 징계 권고 등 요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등학생 카툰 ‘윤석열차’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엄중 경고 및 조사 행위가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진정
서를 6일 오전 9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카툰 ‘윤석열차’를 수상작
으로 뽑아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했으며, 해당 공모전의 심사기준과 선정
과정을 조사하며 후원 승인 취소까지 예고한 바 있습니다. 수상부문인 카툰의 사전적 정의 
자체가 ‘주로 정치 풍자하는 한 컷짜리 만화’임에도, 카툰 부문 수상작인 ‘윤석열차’ 작품이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이라는 이유로 엄중 경고한 것은 문체부가 카툰의 개
념 자체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련의 조치는 수상자인 고등학생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심사위원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도 침해할 수 있습니
다. 

또한 심사위원들은 자신의 양심과 예술적인 판단에 따라 심사하여 수상작품을 선정하였는
데, 정치적인 풍자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는 이유로 문체부가 만화축제를 주최한 단체
에 엄중 경고하면서 선정 기준과 과정을 조사하는 것은 심사위원들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중 경고 등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영상진흥원에 취한 일련의 조치는 만화영상진
흥원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근거도 없이 심사기준과 과정을 조사하
고 25년간 진행되어온 부천국제만화축제의 후원까지 취소하려는 것은 만화영상진흥원의 예
술 진흥 업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인 홍익표, 김윤덕, 유정주, 이개호, 이병
훈, 이상헌, 임오경, 임종성, 전재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부의 인권침해 사실을 진정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속히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실을 조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문화체육부장관 및 담당 실·
국장 등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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